
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!

해명자료

목2012. 1. 5.( )

문의 대변인실 공보팀 정성환 팀장: ( 750-1520)☎

대변인실 공보팀 안덕기 사무관( 750-1521) dgahn☎ @kcc.go.kr

최시중 위원장 측근 의 온미디어 인수 관련“ , CJ

청탁 댓가로 억 수수 의혹 보도관련 입장5 ”

목 뉴스토마토에 보도된 최시중 측근 정용욱씨 에서도 억’12.1.5.( ) ‘ , CJ 5

수수 의혹 제하’ 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

드립니다.

□ 방송통신위원회는 주 오쇼핑의 주 온미디어 계열 에 대한( )CJ ( ) SO

경영권 변경승인 및 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PP (‘10.1.13)와

관련하여 방송법령상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였

습니다.

o 방통위는 매출액의 점유율 산정기준 마련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해PP

회계, 법률 방송 분야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, 외부 심사단총 인( 6 )을 구성․
운영하였으며,

매출액- PP 산정기준 적용 결과 합병 이후, 계열 의 방송CJ PP 매출액

점유율은 상한선 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(33%) 확인 제 차(‘10.8.13, 48

전체회의)되었습니다.

□ 따라서 측에 유리하게 기준을 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CJ ,

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.


